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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계 지킴이 가장 큰 복”

<출전:남전 상응부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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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다. 매년 그랬듯이 선재는

올해도 남들처럼 며칠 가지 못할 다짐을

스스로에게 해본다. 도대체 왜 새해만

되면 선재 자신도 모르게 결심을 하려는

걸까? 결심 안 하면 누가 잡아가나?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선재는 한참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그렇게 간단한 답

을 고민했나 싶어 피식 웃고 말았다. 정

답은바로연말을보냈기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결심을‘발심’이라고 하셨다. 선재는 벌

써 서른 번도 넘게 발심을 한 셈이다.

『화엄경』에서는“처음 발심을 한 때가

바로 깨달음을 얻는 때”라고 하셨는데

그럼 선재는 서른 번도 넘는 깨달음을

얻은걸까? 

삼백 예순 다섯 날로 사람들이 정해놓

은 1년을 생각해 보면 한 해라는 것이 마

냥 멀기만 한 시간이지만 사실 한 해의

마지막 날과 새해의 첫날은 겨우 하루

차이이고 제야의 종소리를 듣는 시간으

로 따져보면 겨우 1초 차이밖에 나지 않

는다. 

선재가 웃고 만 이유는 발심하는 순간

에 깨닫는다는 말이 새해 첫 날의 결심

을 연말까지 이어지게 하라는 뜻이 아니

라 결심하기 직전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

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

다. 그런 생각 없이 하는 새해의 결심이

니 작심삼일일 수밖에. 발심(發心)은 이

미 자기가 지니고 있는 마음을 북돋우는

일이지만 작심(作心)은 원래 없던 마음

을새롭게만드는일이니말이다. 

새해의 첫날, 선재는 예전과 다른 결

심을 한다. 작년에 하지 못한 일을 하겠

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작년에 잘 했던

일을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자. 그

렇게 해서 어제랑 똑같은 선재가 되면

새롭게 뭔가를 작심할 일도 없고 이미

선재는 한 해의 시작과 끝을 똑같이 산

셈이다. 작심의 세월 삼십년 만에 처음

으로 선재는 발심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생각에올한해가즐거울것같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연학실)

‘이렇게 들었다’를 1년 동안 연재할

최원섭(32) 씨는 1995년 동국대학교 불

교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동대학 대학

원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성철선사상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다. 

발심과 작심

작년 잘한 일 더 잘하자

1. 부처님이 이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다고 함. 3. 인도에

서 가장 오래된 고전으로 천지,

자연, 신을 찬미한 시. 4베다의

하나. 5. 부처님이 정한 계법(戒

法)을 받는 의식. 6. 탑주의를 돌

며 기도하는 의식. 7. 불교의 세

가지 보배. 8. 중생의 마음. 11.

강화군 길상면 정족산성 안에

있으며고려시대창건된사찰.

2. 부처님의 10대제자로 혜공제일로 불려지며 금강경에 나오는 인물.  4. 스님이 입적

하면봉행하는의식. 5. 강원도정선군에위치한정암사적멸보궁의탑이름. 7. 천왕문다

음에위치한문으로해탈문이라고도함. 8. 김포에위치한조계종종립대학. 9. 처음승려

가된사미가배우는책. 000자경문. 10. 석가모니불을본존불로모시는가람의본당

세
로

가로

(제1화)

만화‘아함경에서 건진 지혜’를 연재할 한정우 씨는 교육∙교양도서 일러

스트 전문작가다. 1992년 < 주간 소년챔프>  주최 공모전에서 가작을, 92년

93년 < 주간 만화> 겨울 공모전에서 입상을 했다. 현재 스튜디오‘호시우보’

에서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창작하고 있다.


